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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명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6회 국제명원차문화대상’ 행

사에 우리나라 차문화 발전의 주인공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의 영광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

립니다.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긴 고 명원 김미희 보살은 

새삼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라

져 가는 우리 전통다례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평생에 걸친 노력과 

열정을 통해 한국 차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명원 보살은 많은 노력을 통해 한국의 차문화가 사찰을 

중심으로 면면히 전해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해남 대흥사 일지암 

복원이 한국 차문화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며 한국 차의 성지로 

일지암을 복원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통사찰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해 많은 사찰을 물심양면으로 후원

하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명원 보살의 뜻을 받들어 1995년 재단설립 이후 매년 개

최되는 ‘명원국제차문화대상’은 우리 차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대중적인 보급 그리고 우리 전통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의 유지를 이어받

아 우리 차문화를 아끼고 발전시켜온 명원재단 2대 김의정 이사

장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10월 문화의 달에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훈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차가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우리 차의 우수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차문화속에 깃든 전통문화와 불교사상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차문화와 그 속에 깃든 불교사상이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의 영광을 받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

리며 명원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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